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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기준치 초과 일부 물김 양식장 출하중단 조치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소, 증도면 소재 1개소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

속(카드뮴)이 검출되어, 해당 물김을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 검출량 : 0.4~0.6mg/kg (기준 : 0.3mg/kg 이하)

 ** 카드뮴이란 암석의 풍화작용, 산불과 화산활동 등에서 토양, 강, 대기로 방출되고 일부는 

식물과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며, 각종 산업활동과 농업활동에서 발생(출처 : 식품의약

품안전처 홈페이지)

   - 주요 국가 카드뮴 기준(mg/kg) : 한국 0.3, 대만 1.0, 프랑스 0.5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대부분 판매를 위

해 보관 중이었으나, 이번 검출로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제품이 A유통업체를 통해 50BOX가량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

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

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

‧도와 협력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

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 이외에서는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은 출하가 제

한되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

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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